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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7월 2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참석자 만찬

대한민국은 비관적인 전망을 극복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. 

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한국의 미래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힘

든 토론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제 아침에 회의 모두에 존 나이스빗 

교수께서 연설해주셨습니다. 그 연설은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2년 

전부터 기소르망 교수께서 쓰신 책을 사서 읽다가 힘들어 중간에 그만 둔 

일이 있습니다. 그 선생님 어제 직접 뵈니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.

 

앞자리 계신 분들 한분 한분이 말씀을 평소 관심 갖고 보아 왔는데 오늘 

뵙게 되니 기쁩니다.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경우에 항상 긍정적이고 낙

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는 경우를 봅니다. 그런

데 한국의 경우는 비관적 전망 극복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이룬 역사를 갖

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의 성취에 만족해 하거나 중단하지 

않고 아직까지 의욕이 넘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.

  

저는 한국과 한국민들을 강한 추진력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

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

다.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

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어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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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

이 나갈 방향을 미리 발견하고 제시했으리라고 믿습니다. 지금 이 자리는 

음식을 맛있게 먹을 자리지만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해 준비된 로머 교수, 

스턴교수님 발쯔 사장님 발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.

 

제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합니다. 여러분들

이 제시해주신 좋은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

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. 그리고 확신하고 선택된 방향으로 전 국민들의 

힘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 아무리 좋은 방향을 제

시해줘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우리의 추진력이 모자라 제대로 결과

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방향을 제시하신 분들에게도 실패의 책임을 함께 

지우게 됩니다.

 

저는 여러분께 미리 약속드립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제시한 

방향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성공의 결과로 만들어 

낼 것입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주시고 저녁도 편안하게 드시

면서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


